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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유산의 무대로
새롭게 일본유산으로 인정받은 스토리 “미래를 개척한 ‘한줄기 수로’

-오쿠보 토시미치의 “최후의 꿈”과 개척자의 발자취　코오리야마 이나와시로-”

1873년에 카이세이잔 산 일대의 벌판 개척이 시작되고, 머지않아 그 범위는 아사카 벌판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메이지 시대의 국영 농업수리사업 제1호, 이나와시로호에서 관개 용수를 끌어오는 ‘아사카 개척, 아사카 수로 개척 사업’.

이 스토리를 둘러보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코오리야마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